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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FC용 금속소재의 내산화성 평가

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oxidation resistance of metals for SOFC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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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: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, 고효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이다. 고체산화물 연료전지

(Solid Oxide Fuel Cell)는 고체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해질의 휘발이나 부식성이 없으며, 고온에서 사용되기 때

문에 다른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이 높다. 하지만 SOFC의 높은 작동온도로 인하여 금속 부품의 산화문제가 크게 대두

되고 있다. 전류집전체는 전지에서 발생된 전기를 금속 연결재에 전달는 부품으로서 SOFC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

을 미친다. 현재 SOFC용 전류집전체의 경우 700~1000℃에서 사용되므로 산소와 접촉하고 있는 공기극 전류집전체의 

경우 매우 빠르게 산화가 일어난다. 전류집전체의 산화는 전도성금속의 단면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전극과 

접촉하는 부위에서 접촉저항을 높이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능저하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고 

있다. 전류집전체의 소재로 세라믹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 저항이 클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, 

귀금속 또는 내열합금의 경우 성능은 좋으나 높은 가격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저비용 이면서 저

항이 낮은 고 내산화성 금속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.

은(Ag)은 전기저항이 낮아서 전류집전체의 소재로 사용할 경우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. 그러나 타 금속

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융점을 가지고 있어서 고온에서 사용 시 쉽게 증발하는 문제점이 있다. 그러나 최근 중·

저온형 SOFC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작동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은(Ag)의 내 산화성을 평가

해보고 또한 은(Ag)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기저항은 높지만 높은 융점과 경제적으로 장점을 가진 니켈(Ni), 구리

(Cu)의 사용가능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. 

  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금속소재의 고온 산화 특성을 평가 하였으며, SUS316 및 구리소재 위에 도금된 다양한 금

속 코팅층에 대한 저항특성 평가 및 고온 내산화 특성을 평가 하였다.




